
겉 만 보 상 식 쟁 지 집어진 상 에

루어지 것 럼 보 다 우리 상식에 비 어 볼 진보 견해 갖고 사. ,

들 집 에게도 공짜 심 주어 한다고 주 하 것 언가 상한 다.

그들 평 주 하 가 들 크게 만들어 주 것 결 니

다.

보수 견해 가진 사 들 식 동 가 상 식에 하‘ ’

것 보 리가 욱 갸우뚱해진다 그들 체 감 지지하 사 들. ‘ ’

닌가 감 지지하 식에 하 태도 보 것? ?

심상 식 도 들 수 없다 감 도 당연 해 마 한 다.

그들 과 럼 뇌고 재 건 에 보 감 가 훨 큰

말 다.

상 식 식 다 말 동 과 지 몰 도 엄 하게 보“ .”

하 짝 없 말 다 냐하 상 식 프 그 실시에 재원 어떻게.

마 하 냐 시한 말 다 상 식 지지하 사 하 에.

어지 돈 상 식 실시할 수 다고 주 할 만큼 어리 지 다 당연.

가 담 가피할 것 고 가 얼마만큼 담해 할지도 측,

하고 다.

감스럽게도 우리 담 그리 공평하게 고 지 못한 상 다.

층에 한 탈 에 월 쟁 지갑만 리지갑 말 고 도다.

그러 상 식 실시함에 연간 원 도 거 한다2

도 층에 하 사 담 커질 게 하다 들 공짜 심에 얻 택.

보다 가 담 해 지 하 비 클 가 다.

실 해한다 지 상 식 러싸고 어 쟁

지 에 루어지고 수 다 보수 견해 갖고 사 들 층에게.

돌 갈 가 담 에 에 하고 것 에 말 다 그들 식.

말 실 곡하 하지만 그들 진 하고 것 식 니,

다‘ ’ .

상 식에 하 사 들 만 열 재 건 짖 다 그러.

상 식 지지하 사 들 고 해 재 건 리 없다 상 식과.

재 건 사 에 런 과 계가 없 에 신 게 상 식 실시 치고

것 다 한 과 없 감 하 만 해도 상 식 실시하고도.

만큼 한 재원 마 수 다 감 상 식 체함 재.

건 욱 탄탄해질 수 다 믿 에 떳떳할 수 것 다.

상 식에 하 사 들 보다 시 한 과 가 많다고 주 한다 그 에.

상 식에 쓸 돈 그런 사업에 우 한다고 말한다 상 식보.

다 시 한 과 가 다 말 주 틀 다고 보지 다 샅샅 보 상.

식보다 우 고 가 필 한 과 수 것 다 그러 주.



하게 곡하 해 만들어낸 략 리에 과하다.

단 상 식 가 슈 등 한 상 보다 시 한 과 가 지 여

원 고 사항 상 것 수 없다 그런 에 하 시.

하 어 것 하 살 수 것 없다 상 보다 시 하다고.

생각 과 얼마든지 낼 수 것 다 상 헐.

에 것보다 쉬운 없다.

상 식 에 해 하 근 가 재 그것보다 시 한 과‘ ’

수행하고 냐 여 지 다 한 재 지 에 우 순.

진다 런 에 쓸 수 없다 상 식 지지하 사 들 거 재 가.

보다 우 순 가 낮 과 수행하고 에 상 식 쪽 돌릴 수 재원

하다 것 다 뻔한 할 필 없다고 지만 강사업 하. , 4

만 었어도 상 상 식 실시할 수 재원 마 수 었다10 .

만 재 운 하 짝 없어 하 들어갈 틈 없었다 상

식 실시하 주 별 득 가질 수 없었 지 다 그러 거 수.

거 지 고 쓰지 도 돈 쓰고 니 상 식 실시하 드,

재원 마 수 다 신감 갖게 다 만한 재 운.

상 식에 한 지지 한몫 단단 했다고 본다.

결 말해 상 식 실시가 재 건 에 다 주 고 가치도

없 어 다 다만 가 것 가 담 지우게 만들어 할지.

니 한 사업 게 만들어 할지 택뿐 다 상 식 하 사 들.

마 시 리 짜 것 실시하 마치 살림 거 도 듯 들

갑 고 다 상 식 하 거 살림 쓸 없 공사에 쓴 수십.

원 미 거 났어 했다.

지 에 쓴 에 상 식 러싼 쟁 결 가치 돌 고 지 한

다 만 에게 도 담 것 싫다 상 식에 해.

한다 한 상 식보다 강사업 시 한 과 고 생각하 상 식에 해. 4

한다 런 믿 가진 사 들에게 태여 가치 꾸 고 강 할 생각.

없다.

그러 상 식 식 어 한다 말 하지 말 다 상 식 본.

질 식 니 다 뿐만 니 상 식 하 재 건.

수 어 한다 말도 하지 말 한다 상 식 실시한다 해 재.

건 에 생 하등 가 없 다 게 진실과 동 어 주.

리 것 건 한 가 하게 만든다.

거듭 말하지만 어린 들에게 심 주 해 얼마간 내 고 한다

꺼 그 담 짊어질 갖고 다 그것 우리 사 고 하게 만들.

수 다 그런 담쯤 얼마든 감내할 수 다고 믿 다 사실 그 가 담.

것 민 허리 꺾 만큼 거운 것도 니다 만 상생 친 민 짖. ,

층에게 돌 갈 간 가 담에도 살 린다 가 그 말 진

믿 하겠 가?


